
| Abstract |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older adult’s head-turn gait on gait parameters by 

comparing with head oriented forward gait and to provide criteria for their risk of falling compared to young adult.

Methods: The subjects were 19 young adults in their 20s and 18 older adults in their 60s or above residing in Daegu 

or Gyeongsangbuk-do. To evaluate their gait parameters, spatiotemporal gait parameters were measured using a gait analysis 

tool (Legsys, BioSensics, USA) under two conditions: 1) walking while keeping one’s eyes forward and 2) walking 

while turning the head. The measurement for each test was performed after one practice session, and the mean value 

of three measurements was analyzed. The collected data were statistically processed using a two-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to compare any differences in gait parameters between the two groups under the two conditions.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 was set at α=0.05.

Results: According to the comparison of gait parameters in young adult and older adult between the head oriented forward 

gait and head-turn gait,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two parameters: stride length according to 

the height ratio and stride speed obtained by dividing the stride length according to the height ratio by time (p<0.05).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head-turn gait causes greater differences in stride length and speed 

among older adult than in young adult and therefore can act as a cause of fa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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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보행의 안정성은 내외부의 동요에도 불구하고 넘

어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걷는 것을 유지하는 능력을 

의미한다(Hausdorff et al., 2001; Yeh et al., 2015). 내외

부의 동요는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보행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경근육 시스템은 동요에 대해 지속

적으로 반응하여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보행의 안정

성은 시각, 고유수용성 감각, 안뜰 감각의 통합과 통합

된 감각에 대한 적절한 운동 반응이 관련된다(Auvinet 

et al., 2017; Hausdorff et al., 2001; Kwon & Yeo, 2020). 

노화가 시작되면 감각정보를 획득하고 처리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고 근력과 유연성이 떨어지게 

되며, 특히 65세가 넘게 되면 바닥면의 상태에 따른 

보행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시야의 감소, 안뜰

기관의 기능이 저하되어 낙상을 일으키는 위험요인으

로 작용하게 된다(Hausdorff et al., 2001; Singh et al., 

2017). 또한 보행의 변위가 커지고 보행 속도도 느려지

게 되어 낙상의 위험이 증가한다(Hausdorff et al., 

2001).

노인의 머리를 회전하는 동작은 낙상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 된다(Dixon et al., 2019; Glaister et al., 2007; 

Magnani et al., 2020; Singh et al., 2017). 일반적으로 

머리를 옆으로 회전하는 동작은 일상생활에서 많게는 

보행의 50% 이상 나타나고, 길을 건널 때, 사람들이 

많은 장소를 가로질러 지나가거나, 쇼핑을 하기 위해 

주변을 둘러볼 때 등 보행 중 흔히 일어나는 동작이다

(Singh et al., 2017). 특히 노인에서 나타나는 머리를 

옆으로 회전하는 동작은 시선 안정화, 주의집중, 안뜰

감각, 목의 고유수용성 감각 등의 변화에 의해 균형조

절에 영향을 주어 보행변수와 속도에 변화가 나타난

다(Singh et al., 2017; Yeh et al., 2015). 뿐만 아니라 

지지면 위에서의 무게중심 변화가 안정성 한계나 균

형에 영향을 주어 낙상의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낙상

을 예방하기 위해 내딛는 걸음은 노인의 경우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 된다(Mille et al., 2013). 이러한 머리 

회전이 보행과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보행과 균형 

및 낙상의 위험을 평가하는 동적 보행 지수(dynamic 

gait index, DGI)의 평가항목에 포함되어 관련이 있음

을 뒷받침해 준다(Matsuda et al., 2015).

국내 연구의 경우 보행 중 다중과제 수행 시 보행변

수의 변화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는데 이 중 

이중과제 우선 순위에 따른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보

행에 대해 연구한 선행 연구에서는 경도인지장애 노

인이 정상 노인보다 인지적 부하를 더 크게 받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특히 특정과제에 주의를 집중하면서 

과제를 실행하는 능력이 저하되었다고 하였다(Lee, 

2018). 하지만 현재까지 보행 중 머리 회전에 관한 연구

는 전무한 상태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경우에 머리를 옆으로 

회전하는 동작을 하면서 보행을 했을 때 전방을 주시

하면서 보행하는 것과 비교하여 보행변수에 어떤 영

향을 주는지 알아보고, 성인과 비교하여 낙상의 위험

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연구대상자는 대구와 경북에 거주하는 20대 성인 

19명과 60대 이상 노인 18명을 대상으로 선별하였다. 

대상자는 근육뼈대계 질환이 없고 신경계 질환으로 

인해 감각 또는 운동에 제한이 없으며, 안뜰계에 특별

한 질환이 없는 자로 선정하였다. 실험에 앞서 참가자

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실험참여

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본 연구는 영남이공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

2. 측정방법 및 도구

본 연구에서 보행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보행 분석 

도구(Legsys, BioSensics, USA)를 사용하였으며 두 가

지 조건의 보행을 하는 동안 시공간적 보행변수를 측

정하였다. 보행분석도구는 다섯 개의 움직임 센서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센서는 양쪽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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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의 6㎝ 윗부분과 양쪽 무릎 위 5㎝, 위앞엉덩뼈가

시(anterior superior iliac supine) 6㎝ 위에 부착하였다. 

측정을 시작하기 전 대상자는 모션 센서를 몸의 

이마면(frontal plane)과 평행하도록 부착을 하고, 블루

투스로 전송된 신호를 확인한 뒤 무작위로 보행 순서

를 배정받아 보행하였다. 모든 실험은 1회 연습 후 

측정하였으며 같은 과제를 3회 측정 후 1분간 휴식을 

하고 다른 과제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3회 

측정한 값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3. 실험 절차

각 대상자들은 전방 주시 보행과 머리 회전 보행의 

2가지 보행을 무작위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실시하였

으며, 한번의 연습을 한 후에 어지럼 등 증상의 유무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측정을 실시하였다. 

전방 주시 보행은 편한 속도로 앞을 보며 보행하도

록 하였고, 머리 회전 보행은 편한 속도로 좌우의 벽 

눈높이에 테이프로 선을 표시하고 선이 보일 때까지 

머리를 회전하면서 보행하도록 하였다. 출발 후 3걸음

은 앞을 보도록 지시하였고 이후 좌측 또는 우측을 

보며 3걸음씩 보행하도록 하여 도착하는 지점까지 머

리를 회전하도록 하였다. 특히 머리 회전 보행 시는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대상자가 보행을 실시할 동안 

연구보조원 1인이 옆 또는 뒤에서 동행하면서 보호하

였다. 

2가지 조건에서 측정된 모든 데이터는 보행 중 앞뒤 

주기를 제외한 중간 5주기를 선정하여 분석하였으며 

보행분석기(LegSys)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해당 소프

트웨어를 통해 한걸음시간(stride time), 한걸음거리

(stride length), 보행속도(stride velocity), 한발짝률

(cadence), 양다리지지기(double support phase)의 변수

를 추출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SPSS 19.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두 그룹의 두 가지 조건에 대한 보행

변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이원배치분산분석

(two-way ANOV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학적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한 유의수준 α는 0.05로 설정하

였다. 

Ⅲ.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에 참가한 성인 및 노인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Characteristics
Young adult 

(n=19)
Older adult 

(n=18)

Age (years) 21.42±1.77 71.06±5.85

Heights (cm) 168.44±9.98 158.33±7.29

Weights (kg) 63.53±11.85 63.00±7.81

Mean±SD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7)

2. 그룹과 보행 조건에 따른 보행변수의 비교

성인과 노인에서 전방 주시 보행과 머리 회전 보행 

시 보행변수를 비교한 결과 두 가지 변수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Table 2). 

한걸음시간은 성인보다 노인에서, 전방 주시 보행

보다 머리 회전 보행에서 더 길게 나타났으나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05). 키의 비율에 따른 한걸

음길이는 성인보다 노인에서 더 짧게 나타났고, 전방 

주시 보행보다 머리 회전 보행에서 더 짧게 나타났으

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또 키의 비율

에 따른 한걸음길이를 시간으로 나눈 한걸음속도 역

시 그룹과 보행 형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

타났는데, 성인보다 노인이 전방 주시 보행보다 머리 

회전 보행에서 더 속도가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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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본 연구는 노인에서 전방 주시 보행과 머리 회전 

보행을 비교하여 보행변수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

펴보고 성인과 비교하여 낙상의 위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걸음길이는 짧

아지고 한걸음속도는 느려지는 변화를 확인할 수 있

었고 이는 성인과도 차이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노화로 인한 보행능력의 변화는 근육

뼈대계의 문제가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진

다(Zacharias et al., 2019). 또한 보행과 균형에 영향을 

주는 감각, 즉 시각과 안뜰감각의 획득과 처리능력의 

저하도 문제가 되어 결과적으로 낙상의 위험요소로 

작용한다(Hausdorff et al., 2001). 일상생활 중에서 외부

환경에 노출된 상태로 보행을 하는 경우 예를 들면, 

도로를 횡단하거나 주변의 위험 상황을 확인하기 위

해 또는 필요한 물건을 찾기 위해 보행을 하면서 주위

를 둘러보는 경우 등이 종종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동작들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감각입력에 변

화를 일으키고 노화로 인한 안뜰기능 감소가 있다면 

더욱 낙상의 위험에 노출되도록 한다(Eibling, 2018; 

Jahn, 2019).

본 연구에서 머리를 좌우로 회전하면서 보행을 한 

경우 전방 주시 보행에 비해 한걸음길이가 짧아진 결

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성인에서 보다 

노인에서 더 현저하게 나타났는데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Hak 

et al., 2012; Roeles et al., 2018). 한걸음길이가 짧아진 

Young adult (n=19) Older adult (n=18) F p

Stride time (s)

HOF 1.08±0.06 1.09±0.07
0.52 0.47

HT 1.09±0.07 1.13±0.17

F 1.73

p 0.20

Stride length 
(%height)

HOF 84.17±8.08 72.67±11.44
14.07 0.00*

HT 84.06±9.25 64.87±11.03

F 14.87

p 0.00*

Stride velocity 
(%height/s)

HOF 0.79±0.10 0.67±0.11
10.56 0.00*

HT 0.78±0.96 0.60±0.10

F 18.88

p 0.00*

Cadence 
(steps/min)

HOF 112.13±5.88 110.32±5.85
0.97 0.33

HT 110.97±6.91 110.87±9.14

F 0.13

p 0.72

Double support 
(%)

HOF 17.61±3.52 19.71±3.43
2.38 0.13

HT 17.02±3.77 20.35±4.30

F 0.01

p 0.94
* p<0.05

HOF: head oriented forward gait, HT: head turn gait

Table 2. Comparison of gait parameters according to age and gait type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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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일반적으로 보행에서의 불안정성을 보상하기 

위해 나타나는 전략으로 무게의 중심을 보다 더 적게 

이동하여 낙상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려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Espy et al., 2010). 하지만 Fitzgerald 등(2020)

의 연구에서는 머리 회전 보행을 실시하였을 때 성인

과 노인에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는데 그들은 이러

한 결과를 연구대상자인 노인들이 낙상의 경험이 없

었던 대상자들이었고, 근활성도를 측정하지는 않았지

만 보행 시 근육의 활동이 더 많이 나타나 이를 보상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측정하지 않았지만 또다른 선

행연구에서 머리 회전을 동반한 보행을 실시하였을 

때 한발짝너비가 넓어진 결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Sivakumaran et al., 2018). 한발짝너비가 넓어지는 것 

역시 보행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환경에서 균형을 유

지하려는 전략 중 하나로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 중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양다리지지기가 노

인에서 길어진 결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한걸음속도도 머리 회전 보

행의 경우 늦어지는 결과를 볼 수 있었는데 이는 한걸

음길이가 유의하게 짧아진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노인에서 머리 회전 보행은 전방 

주시 보행에 비해 한걸음길이와 한걸음속도에서 변화

를 보였고 이는 성인과 비교하였을 때 차이가 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한걸음

길이가 짧아지고 한걸음속도가 늦어진 결과는 성인 

보다 노인의 경우 균형에 더 큰 영향을 주어 낙상의 

위험에 더 노출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더 큰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연구대상자가 많지 않고, 실험 환경이 

제한적이어서 차후 실제 환경과 같은 더 다양한 조건

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한발짝너

비 등과 같이 안정성과 관련된 변수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 머리 회전 보행을 실시하였을 때, 노인

에서 한걸음길이와 한걸음속도에 더 많은 변화가 나

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머리 회전을 동반한 보행

을 실시할 때 낙상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며, 임상에서

도 머리 회전을 동반한 보행을 훈련함으로써 다양한 

환경에 노출하여 낙상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

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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